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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결집과 경책

그 옛날, 5백의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

을 막고,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

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 말씀을 정성껏 합송했다. 

말법 시절을 앞둔 오늘, 그 시절 덕분으로 오늘을 사

는 오늘의 대중은 한 자리에 모여 부처님 말씀이 사라

지는 것을 막고, 그 말씀이 여법하게 이 세상에 남아있

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 말씀을 큰 소리로 합

송한다. 파사(破邪)에 앞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정(顯

正)을 위해 죽비를 드는 것이다. 오늘의 죽비로 소란했

던 안과 밖을 잠재우고 1월 21일 오후 2시 파사현정의 

그날을 기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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